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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는 인간만이 하는 아주 독특

한 정보습득 행위이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적행위이다. 신경과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 종에서 약 6천 

년 전에 읽기를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진화했다고 한다. 처음에 이 신경회로

는 가축의 수 같은 단순한 일과 관련

한 기초적인 정보 처리를 담당했으나 

곧 읽기라는 복잡한 행위를 맡게 됐다,

 

그런데‘KISTI의 과학향기’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로 

읽는 것은 종이 매체로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 못

한다. 모바일 기기로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대충 

읽기’를 하기 때문이다.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

히 읽기보다는 스크롤을 내려가며 눈에 들어오는 대로 

속독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심리학 연구팀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

상으로 읽기 매체에 따른 이해력의 차이에 대해 조사했

다. 연구팀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랑에 관한 단편 소설

을 읽게 했다. 이때 한 집단은 종이책으로 읽고 다른 집

단은 전자책으로 읽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종이책으로 읽은 집단은 전자책

으로 읽은 집단보다 사건의 세부사항을 더 잘 기억하고 

이야기 구조를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더 잘했

다. 이는 전자책으로 독서한 집단이 글을 대충 읽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나중에 이야기를 재구성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대충 읽기가 우리 

뇌에서 읽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읽는 능력은 인간이

라면 모두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본성이지만 그렇다

고 해서 아무런 자극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깊이 읽

고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적절한 훈련이 

있을 때 비로소 꽃 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디지털 매체를 거부하고 종

이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

다. 이미 디지털 매체는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스며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

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 정보 선진국

에서는‘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름의 

교육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는 디지털 세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

고 활용하며 스스로 생산까지 하는 종합적 능력을 기르

는 데 중점을 둔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터넷이나 각종 온라인 서비스, 

스마트 기기 같은 디지털 매체가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

로 펼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도구’임에 불과하다

는 점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교육의 첫 번째 과정은 어

떤 디지털 기기도 쓰지 않고 토론과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생각을 표현

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방식은 과거 디지털 교육에서의 뼈저린 실패 덕

분에 나왔다. 미국에서 전교생에서 태플릿 PC를 제공하

고 원하는 수업만 듣게 했던 IT 학교는 설립 5년도 안 돼 

거의 문을 닫았다. 아이들이 맞춤법을 자동으로 고쳐주

고 글을 읽어주는 기기에 의존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쓰

지 않는 학생들과 학습 격차가 났던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빨리,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성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서적 능력,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토론과 사고력이다. 디지털 

기기의 맹목적 사용은 이런 시민을 길러내는 데 실패할

지도 모른다. 한 순간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면 잠깐 

내려놓고 내가 스마트폰을 도구로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종이책 대신 전자책으로 읽으면 이해력 떨어진다


